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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년 메르스 위기 중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온라인 패널 서2015

베이 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위기관련 정보탐색 처리에 미치는 요인과 위험정보 탐색처리가 위험 방지행

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를 통해 가족 친구 지인. SNS , , 

과 활발한 소통이 메르스 위기관련 정보의 탐색 처리 그리고 방지행동에 어떤 조절 영향을 미치는지도 ,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위기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한국의 메르스 위기상황에서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 

으며 특히 메르스 관련 정보의 적극적 탐색과 체계적 처리가 이후 메르스 방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용량에 따라 나뉜 두 집단에서 메르스 관련 정보의 탐색과 . , SNS 

처리에 미치는 요인과 그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용에 따른 조절효과는 주. SNS 

로 부정적 감정과 사회적 동기요인을 중심으로 드러났고 연구결과는 메르스 위기 중 의 이용이 불, SNS

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우려와는 달리 위기의 지각이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완화시켜주

고 나아가 사회적 동기요인을 자극하고 메르스에 대한 체계적 정보처리를 강화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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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각종 위험에 노출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기술문명의 발전과 세계. 

화의 영향으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적 위험이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각종 전, 

염병이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큰 인. 

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타격을 입힌 메르스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년 . 2015

월 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 총 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5 20 , 186

고 그중 명은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명 이상의 시민들이 격리조치를 겪어야 했다36 . 16,700

질병관리본부 중동에 여행을 다녀온 환자에서 시작된 메르스는 대형 병원을 거점( , 2016). 

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나 정부는 메르스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가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 

이유로 메르스 위험의 진상과 확산 경로를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감염자가 발, 

생한 병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꺼렸다 이에 김은성 은 한국정부가 메르스 사태. (2015)

에서 위험 소통 에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그 이유를 정부가 일반 대(Risk Communication) , 

중을 위험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동질적이고 수동적이고 비합리적 존재, 

로 상정하는 결핍 모델 에 근거해 일 방향적 위험 소통을 했다는 점에서 찾(Deficit Model)

았다. 

위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반응은 다양하다 위험이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험 상황을 무시해 버리기도 하고 위험의 인지가 공포 걱정, , , 

분노 등 부정적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개인에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할 수 있는 . 

다양한 반응과 행동 중 위험 관련정보의 적극적 탐색과 체계적 처리는 위험 방지행동과 깊

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Yang, Aloe, & Feeley, 2014), 이를 예측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

인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개인이 위험 관련 정보를 탐색하거나 회피하려는 행동과 .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설명한 대표적

인 이론적 모델으로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RISP Model,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이 있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Processing Model)(Griffin, Dunwoody, Neuwirth, 1999) . 

델은 개인의 행동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한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과 주어진 정보의 처리 과정을 이론화한 휴리스틱 체계적 정보처리 모Planned Behavior) -

형 에 기초해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위험 관련 정보를 탐색(Heuristic-Systematic Model) /

회피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그 관계를 종합 정리 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위험에 대한 인지와 이로 인한 감정적 반응이 정보의 불충분성 정보의 , , 

주관적 규범 등의 동기 요인에 영향을 주고 결국 개인의 정보 탐색 회피 여부와 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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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결정하게 된다(Yang et al., 2014). 

본 연구는 년 메르스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월 초와 정리 국면으로 접어들2015 6

었던 월 초 중순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온라인 패널 서베이 7

자료를 이용해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메르스 관련 정보탐색 처리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위험 정보 탐색처리 과정뿐 아니라 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 , 

함으로써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을 확대 적용시키고자 했다 즉 개인이 처한 위험에 대. , 

한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결국 위험 방지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

증해 보았다 또한 메르스 위기 중 이용이 위험 정보 탐색 처리 과정과 메르스 방지행. , SNS 

동에 어떤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 알아보고자 했다 년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알려지지 . 2015

않은 전염병의 발생과 정부의 적극적 정보 제공 노력 부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특히 높은 위

기상황이었다 메르스 위기 중 는 루머와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산시킨다는 비난의 대. SNS

상이기도 했고 불확실성이 높고 정보가 통제된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감을 높이고 대체정, 

보까지 제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를 통. SNS

해 가족 친구 지인과 활발한 소통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메르스 위기관, , 

련 정보의 탐색 처리 그리고 방지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 

이론적 배경2.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과정 모델1)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개인이 어떤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했을 때 위험과 연관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 

는지 혹은 피하고자 하는지는 그 이후에 이어질 위험방지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중요

한 고려사항이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 “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은 위험의 감지가 심리적 사회적 동기 요인을 자극하게 되고 이를 통해 위Model, RISP)” , , 

험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주어진 위험 정보를 숙고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년 그리핀 등에 의해 처음 발표된 이후 . 1999

환경(Kahlor, Dunwoody, Griffin, Neuwirth, & Giese, 2003; Kahlor, Dunwoody, Griffin, 

건강& Neuwirth, 2006; Kahlor, 2007), (Clarke & McComas, 2012; Yang, McComas, Gay, 

자연재해Leonard, Dannenberg, & Dillon, 2010; Yang, Ho, & Lwin, 2014), (Griffin, 

등 다양한 위험상황에 적용되어왔으Yang, Huurne, Boerner, Ortiz, & Dunwoody, 2008) 

며 국가 간 비교연구, (Huurne, Griffin,& Gutteling, 2009; Yang, Kahlor, & Li, 2013;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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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왔다 한국에서는 허서현과 김영욱 의 연et al., 2014) . (2015)

구에서 불산 유출과 태풍 관련 위험 상황에 모델이 적용 검증된 바가 있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사람들의 정보처리 방식을 정리한 휴리스틱 체계적 정보-

처리 모델(Heuristic-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Model)(Eagly & Chaiken, 1993)

과 개인의 행위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정리한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의 주요 요소를 종합해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위기관련 정보의 탐Behaviors)(Ajzen, 1991)

색과 처리 과정을 설명한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크게 다섯 가(Griffin et al., 1999). 

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요소는 개인적 요인으로 위험 관련 직접 경험의 여부 위. , 

험 관련 가치체계 자기통제 나 인지적 요구 의 정도 , (self-monitoring) (need for cognition)

같은 성격적 요인 성별 같은 인구학적 속성이나 사회 경제 문화적 속성 등으로 이루어져 ,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위험의 인지와 그로 인한 감정적 반응으로 구성되(Yang et al., 2014). 

어 있다 이 두 번째 요소는 세 번째 요소인 정보 불충분성 혹은 충분성 과 위험정보에 대. ( )

한 주관적 규범으로 구성되는 동기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로 통제 변인으로 많

이 이용되는 첫 번째 요소를 제외하고 모델의 이론적 시작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로 정, . 

보 불충분성과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으로 대표되는 세 번째 요인은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네 번째로 동기 요인 이외에 정보 탐색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 

있는 기타 변인 혹은 연구에 따라서는 조절 변인 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에 대한 신뢰( ) , 

인지된 정보수집 능력이 있다 이 두 요인은 첫 요소로 소개된 개인적 요인에 직접적으로 . 

영향을 받으며 정보 탐색이나 회피 정보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끝으로 정보의 , . 

탐색 혹은 회피 과 처리가 모델을 완성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요소이다( ) .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에 따르면 우선 위험의 인식은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 , 

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개인의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나 환경 관련 위기의 직접 경험 . , 

여부에 따라 환경관련 위험의 인지가 달라지므로 친환경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지구 기후변화나 공해로 인한 위험을 더 민감하게 인지하는 경

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인지된 위험의 특성은 주로 (Yang, Rickard, Harrison, & Seo, 2014). 

인지된 위험의 정도로 정의되고 측정되는데 인지된 위험의 정도는 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 

인지와 그 위험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 혹은 공동체에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인지의 두 ,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에 의하면 위험의 인지는 직접적으로 위. , 

기관련 정보의 탐색이나 특정한 방식의 정보처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위험의 . 

인지는 자기방어 기제를 자극하거나 사회적 동기 요인을 자극하게 되고 이를 통해 관련 , , 

정보의 적극적 탐색이나 정보의 체계적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위험정보 탐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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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모델은 위험의 지각이 인지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존 위험연구

의 주장을 바탕으로 위험인지 즉 인지적 요인 와 함께 위험에 대한 감정적(Slovic, 2004) , ( , )

인 반응 주로 부정적 감정 역시 정보탐색 동기 요인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 한( ) 

다(Griffin et al., 2008).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동기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방어. 

기제의 하나인 위험정보 불충분성 혹은 충분성 과 사회적 동기요인인 위험 정보에 대한 ( )

주관적 규범이 그것이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에 따르면 위험에 대한 인지는 위험에 . ,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연결된다 즉 심각한 위험이 자신이나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자. , 

각은 주로 걱정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이끌어 낸다 또한 위험에 대한 인지는 감정. 

적 반응과 함께 자신이 위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정보의 

불충분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 등 은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을 이론적으로 리뷰하고 모델을 (Yang et al., 2014) , 

이용한 연구를 모아 실시한 메타 분석에서 위험 정보 탐색처리 모델에서 가장 핵심이 되, 

는 개념으로 정보의 불충분성을 들었다 즉 현재 자신이 위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 , 

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정보의 불충분성 혹은 충분성 인식 정도와 정보 탐색과 처리 행동( ) 

의 관련성은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의 가장 중요한 논리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정보 불. ( )

충분성은 위험에 대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와 현재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 정도에서 발생하며 사람들은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정보를 더욱 탐색하, 

려는 태도를 보이고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하게 된다 이글리와 , (Kaholor et al., 2003). 

차이킨 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보 처리 목표를 이루기에 (Eagly & Chaiken, 1993)

충분한 정도의 자신감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충분성 원칙(Sufficiency 

을 휴리스틱 체계 정보처리 모델의 가정으로 삼고 있고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Principle) , –
델에서 정보 불충분성 개념은 이론적으로 이 충분성 원칙에 기인하고 있다(Yang et al., 

2014). 

위험에 대한 인지와 감정적 반응은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라는 사회적 동기요인

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의 요소 중 계획. 

된 행동 이론의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변

인 친구 가족 등 이 자신이 위험 관련 정보를 얼마만큼 알길 바라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 , )

단이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위험 관련 정보를 알고 잘 대처하기를 .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 규범적 동기 요인으로 작동해서 또 다른 동기 요인인 본인, 

의 위험정보 불충분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직접적으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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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게 된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때로는 위에 언급한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체 

모델의 형태로 때로는 부분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 1999

년 처음 소개된 모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요소나 관계를 변형 추가하면서 발전해 왔다, . 

예를 들면 부정적 감정의 역할은 초기에는 동기요인을 자극하는 선행변인으로 소개되었, 

으나 이후 부정적 감정이 정보의 불충분성을 거친 간접적 경로 뿐 아니라 종속변수인 정, 

보의 탐색과 처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세워졌고 이 관계는 이후 실증 ,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호 디(Griffin et al., 2008; Yang & Kahlor, 2012). , 

텐버 로젠탈 그리고 리 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 , (Ho, Detenber, Rosenthal, & Lee, 2014)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에 미디어 이용 변인을 추가하여 미디, , 

어가 정보의 불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지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정적 감정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디어 이용이 위험 관련 정보 탐색의 한 부분으로. 

만 이해되기보다 훨씬 더 폭넓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위기에 대한 미디어 , 

이용이 위기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특히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모델은 지속적으로 위험 정보의 탐색과 회피 경로를 수정 검증해오고 

있다. 

위험 정보탐색 처리의 영향 위험방지 행동2) : 

대부분의 위험 정보탐색 처리 모델에 대한 연구는 모델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위

험 관련 정보를 탐색 회피하는 행동 그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지 주변적으로 / , , 

처리하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험 방지 행동은 그리핀 등 이 처. (1999)

음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을 소개했을 때부터 최종적인 목표로 제시되었으나 이후 대부, 

분의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위험을 지각한 개인이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 

체계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요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정보의 탐색처리가 

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위험 방지행동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에 , 

대한 직접적 검증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생략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에 대한 . 

정보를 찾고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행동이 실제로 이후 위험 방지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를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행해진 자료 수집을 통해 실증적으로 테스트 해보

고자 한다 즉 정보탐색과 처리 과정이 위험방지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존 모델을 확. , 

장하려는 시도이다. 

위험 정보의 적극적 탐색과 체계적 처리는 위험방지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위험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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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나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과를 밝힌 몇몇 선행연구가 있

다 예를 들면 마인더스 미든 그리고 윌크 는 실험연. , , (Meijnders, Midden, & Wilke, 2001)

구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련 정보의 체계적 처리를 거친 집단이 에너지 절약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피셔와 글렌크 도 . (Fischer & Glenk, 2011)

휴리스틱한 과정으로 기후변화 관련 위험 정보를 처리한 사람에 비해 체계적 위험정보 처

리를 한 사람들이 친환경 정책을 더 많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을 . 

직접적으로 이용한 예로는 양 리카드 해리슨 그리고 서, , , (Yang, Rickard, Harrison, & Seo, 

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 처리와 친환경 행동 의지 간 2015) . 

정적 관계를 밝혔고 이 결과를 휴리스틱한 정보처리 과정에 비해 체계적인 정보처리 과, , 

정이 좀 더 안정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련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Cook & Flay, 1978; Greiner & Wang, 2010; Yang et al.,2015). 

연구는 위험정보 탐색처리와 행동의지를 같은 설문을 통해 측정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위험정보의 적극적 탐색 역시 위험 방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위험 . . , 

정보를 탐색한다는 것은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와도 연결되고 따라, 

서 관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 

본 연구는 메르스 관련 정보의 탐색과 주어진 메르스 정보의 체계적 처리는 메르스를 방지

하는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과 같은 연구 모형을 도출했다< 1> . 

그림 본 연구의 기본 모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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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시 이용과 위험정보 탐색처리에 미치는 조절효과3) SNS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검증되어 왔지만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 

에서 제시된 변수 간 관계가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위. , 

기의 특성에 따라 위험정보 탐색처리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카흘러 등. 

은 개인에게 미칠 영향이 비교적 분명히 보이는 건강 등에 대한 위기(Kahlor et al., 2006)

와 위기의 영향력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쉽게 보이지 않고 자신이 잘 알, 

지 못하는 타인에게 전반적으로 미치는 위기 의 경우 개인이 행하는 위험(impersonal risk) , 

정보 탐색과 처리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직접적 개인적 영향이 뚜렷하지 . 

않은 위험의 경우 동기 요인 중 특히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위험정보 탐색처리에 미, 

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는 것이다 허서현과 김영욱 은 위험발생 원인과 책임성이 불. (2015)

분명한 자연재해와 발생주체의 책임성이 뚜렷한 기술적 위험의 경우 공중이 위험 정보를 , 

처리 탐색하는 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임성 소재가 분명한 위험인 불산 유. 

출의 경우 위험인지가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이 낮아지며 태풍 같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 , 

한 위험에서는 위험인지가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이런 부정적 감정의 차이가 이후 나타나는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했다 즉 위험의 종류에 따라 개인의 관련 정보 탐색과 처리가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 .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어떤 조건 예를 들면 개인이 처한 위기의 특성 에 따라 위험정( , )

보 탐색처리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위기 특성의 조절 효과로 설명될 수 있는 차

이를 검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조절효과를 테스트하지는 않았다 예외적인 경, . 

우로 허서현과 김영욱 의 연구는 정보원의 신뢰와 정보수집 능력을 두 조절변인으, (2015)

로 보고 조절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해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의 정보 수집 능력이 , . ,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의 체계적 처리 간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위기의 책임이 불분명

한 태풍위기의 경우에서만 나타났으며 불산 위기의 경우에는 정보 수집 능력의 조절효과, 

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태풍 위험의 경우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개인적으. , , , 

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정보 불충분성이 체계적 처리에 미치는 영

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보원의 신뢰도의 경우 불산 위기와 태풍위기 모두에서 어떤 조. 

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 외의 연구에서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에 다른 변인이 미치는 . 

조절효과에 대한 직접적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위험정보 탐색처리 과. 

정과 그 결과로서의 위험 방지행동이 이용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SNS . 

즉 년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를 얼마나 이용했는가에 따라 메르스에 대한 정보의 , 2015 SNS

탐색과 처리 모델이 제시하는 변인 간의 관계 더 나아가 메르스 방지 행동과의 관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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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았다. 

위기 상황에서 의 역할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특히 효과적SNS , 

인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특SNS . SNS, 

히 트위터 같은 개방형 플랫폼의 경우 정보교환이나 확산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나은영 위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김현정과 손영( , 2012), . 

곤 은 국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가 위기 관련 정보 전달의 (2013) SNS

주요 채널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최 그리고 박 은 . , , (Yoo, Choi, & Park, 2016) 2015

년 메르스 위기 상황 중 를 통한 상호작용이 위기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위기에 대한 인SNS

지에 영향을 미치고 메르스 방지 행동과도 정적인 관련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는 정보, . SNS

의 전달자나 확산자의 역할 뿐 아니라 재난이나 위기로 인한 상처를 함께 나누는 공간을 , 

제공할 수 있고 김현정 재난 이후 공동체의 재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 2014), 

이미 알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페이스북 같은 의 경(Dufty, 2012). SNS

우는 특히 자신의 감정 표출하거나 본인의 가족 친지의 상황 확인과 정서적 지지교환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는 위기상황(Neubaum, R sner, Rosenthal, & Kr mer, 2014). SNSö ä
에서 정보 전달과 위기로 인한 아픔을 나누는 공감의 도구로 다양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위기와 관련한 루머의 양산으로 위기 재난의 피해를 늘인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특히 년 메르스 위기 상황의 경우 를 통한 공포와 루머의 확산을 막는 것이 . 2015 SNS

정부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이나 메르스 확

산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본 연구는 년 메르스 위기상황에서 이용이 위험정보 탐색처리와 그 영향으2015 SNS 

로서의 메르스 위기 방지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이용의 . , SNS 

정도가 앞서 논의된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의 각 요소 간 관계에 어떤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위험의 인지가 부정적 감정을 . , 

이끌어낸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 관계가 를 많이 사용하느냐 적게 사용하느냐에 따, SNS , 

라 방향이나 세기가 달라지는 지를 알아본다 즉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에 따르면 위험. , 

의 인지는 부정적 감정과 정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만 메르스 위험 중 를 많이 이용한 , SNS

사람은 위험의 지각으로부터 부정적 감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혹은 적게 느끼는 것은 ( )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용의 이런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메르스 위. SNS 

기 상황에서 가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메르스 위기 상황SNS . 

에서 정부가 주장했던 것처럼 가 불필요한 걱정과 공포를 퍼뜨리는 역할을 했다면SNS , 

를 더 많이 이용한 사람들은 적게 이용한 사람들에 비해 위기의 지각이 부정적 감정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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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만약 가 공포보다는 시민들 간 서로를 위로하고 안심. , SNS

시키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했다면 메르스 위기에 대한 지각과 , 

부정적 감정 간의 관계가 를 적게 이용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사람에 비해 약하게 나SNS

타날 것이다 또한 부정적 감정이 정보의 불충분성이나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 같은 동. , 

기 요인을 촉발시켜 더 많은 정보탐색과 정보의 체계적 처리를 이끈다는 위험정보 탐색처, 

리 모형의 주된 주장도 이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등도 알아볼 수 있다 만약 이SNS . , SNS 

용의 정도가 위기 인지가 정보 탐색에 대한 동기 요인을 자극하는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강

화시킨다면 위기 상황에서 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 관련 정책의 수립에 근거가 SNS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의 요소 간 관계들이 . 

이용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SNS . 

연구방법3. 

자료의 수집1)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고찰하기 위해 온라인 자료수집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온라인 자료 전문회사의 자체 패널을 모집단으로 .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할당표집을 실시해 표본을 추출했다 메르스 확산이 한창이던 . 

월 초에 일차 설문을 실시했고 일차 설문조사의 표본은 만 세 이상의 한국 성인 명6 , 18 1187

이었다 이후 메르스 사태가 서서히 수습되기 시작한 월 초 중순 일차 설문에 참여했던 . 7 ,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차 설문을 실시했다 일차와 이차 설문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는 . 

명이었고 이들이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이다 최종 표본의 남녀 비율은 고르게 분포969 , . 

하였으며 남성 평균 연령은 약 세 평균 표준편차 였다 절반가(50.7% ), 44 ( = 43.88, = 12.67) . 

량의 응답자가 약간의 대학 교육이나 대학을 마쳤고 가족 월간 중위 소득은 만 원에, 3500

서 만 원이었다4000 . 

변인의 측정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은 두 차례의 설문에 나누어 측정되었는데 대부분의 변인은 월 , 6

초에 실시된 일차 설문에 포함되었고 메르스 방지행동은 이차 설문에서 측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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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지 (1) 

위험 인지는 일차 설문을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모델의 기존 연구를 바. 

탕으로 위험인지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지하는지, (perceived 

와 위기가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어떻게 인지하는지risk severity) (perceived suscepti-

를 곱한 값으로 측정되었다 인지된 위기의 심각성은 메르스가 나와 나의 가족 내bility) . “ ”, “

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를 각각 점 척도에 ” 7

답하도록 하였다 인지된 위기 감수(Zhao, Leiserowitz, Maibach, & Roser-Renouf, 2011). 

성 는 메르스가 나와 나의 가족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perceived risk susceptibility) “ ”, “ ”, 

한국사회 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는지를 각각 점 척도에 답하도“ ” 7

록 하였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의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지된 위기 심각성과 . 

인지된 위기 감수성은 나와 나의 가족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한국사회 수준에서 “ ”, “ ”, “ ” 

각각 곱해졌고 곱해진 위험인지 항목의 내적일관성은 신뢰할 만한 수준 이었다 평균 , ( = 

표준편차 21.04, = 11.07, Cronbach’s alpha = .85).

부정적 감정(2) 

부정적인 감정은 점 척도를 이용해 일차 설문에서 측정되었다 응답자가 메르스에 대해 7 . 

화 분노 불안 걱정의 네 가지 감정을 얼마나 느끼는 지를 물어보았고 각 항목들의 내적, , , , 

일관성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평균 표준편차 ( = 5.34, = 1.34, Cronbach’s alpha = .89).

정보의 주관적 규범(3) 

정보의 주관적 규범은 다음의 항목을 이용해 일차 설문에서 측정되었다 즉 나와 친한 주. , “

변사람들은 내가 메르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에 얼마나 동의”

하는지를 점 척도에 표시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7 ( = 4.72, = 1.44). 

정보 불충분성(4) 

정보 불충분성은 응답자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

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점 척도 나는 메르스에 대해 다 알고 더 11 (0 = ,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다 나는 메르스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아주 많다 에 표시하도; 11 = )

록 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정보 불충분성은 일차 설문에서 측정하였다( = 7.35,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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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탐색 회피(5) , 

정보의 탐색과 회피는 총 여섯 항목을 이용해 일차 설문에서 측정했다 정보의 탐색 회피는 . /

메르스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메르스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정보“ ”, “

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등의 항목으로 ”, “ ” 

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여섯 항목의 내적일관7 (1 = , 7 = ). 

성은 신뢰할 만한 수준 이었다 평균 표준편차 ( = 5.19, = 1.19, Cronbach’s alpha = .90).

정보의 처리(6) 

응답자가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점 척도 여섯 개 항목을 이용해 일7

차 설문에서 측정하였다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에 접하면 나는 그 내용에 대해 곰곰이 생. “

각한다 내가 접한 메르스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한다 메르”, “ ”, “

스와 관련한 정보를 접하면 내용을 주의 깊게 읽지 않고 대충 훑어본다 메르스와 관련된 ”, “

정보를 접해도 그 내용에 대해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항목을 이용하였고 여” , 

섯 개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평균 표준편차 ( = 4.78, = 1.16, 

Cronbach’s alpha = .88).

메르스 관련 이용 (7) SNS 

일차 설문에서 응답자가 를 이용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 가족 친한 친구 그리고 지인SNS , 

과 각각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묻는 세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점 척도 11

상에서 답했다 전혀 하지 않았다 매우 자주 했다 메르스에 대한 이용 측정 (0 = ; 10 = ). SNS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평균 표준편차 ( = 5.17, = 2.98, Cronbach’s 

alpha = .91).

메르스 방지 행동(8) 

메르스 방지 행동은 이전 다른 변인과 달리 이차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메르스를 방지. 

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항목 중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장소 방문①

을 가급적 자제한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손을 자주 씻는, , ② ③

다의 세 항목을 이용해 이차 설문에서 측정되었다 응답자들은 얼마나 자주 메르스 방지 . 

행동을 취하였는지 점 척도에 표시하였다 메르스 방치 행동은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메7 . . 

르스 방지 행동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평균 표준편차 ( = 4.56, = 

1.45, Cronbach’s alpha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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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4. 

연구모형의 검증1) 

구조방정식모델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경로모델을 분석했다 추정방법으로는 최AMOS . 

대 우도법 을 이용했고 다변인 정규분포(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multivariate 

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따라서 모델에 포함된 변인들이 모두 일반적 왜도normality)

와 첨도 의 기준 왜도 첨도 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사하였다(skewness) (kurtosis) ( 3.0, 10.0) . 

그 결과 모든 변인들은 비교적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Chou & Bentler, 

이에 따라 데이터의 특별한 보정 없이 경로모형의 검증1995; Hu, Bentler, & Kano, 1992), 

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 검정 결과는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 (goodness of fit) 

다[χ2[6] = 57.79, p .01, ＜ NFI = .98, CFI = .98, RMSEA 그림 는 구조방정식 = .09]. < 2>

모형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결과는 위기 정보탐색 처리 모델을 지지하였< 2>

다 예상했던 바대로 위기의 지각이 심리적 사회적 동기 요인모두와 정적인 관계를 보. , , 

였다 메르스에 대한 위험 인지는 부정적 감정과 강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 = .53, β 

p .001), ＜ 또한 정보 탐색 회피의 동기에 해당하는 두 변인인 정보의 주관적 규범/ (β = .19, 

p 과 정보 불충분성 .001) (＜ β = .23, p 과도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메르스 위 .001) . , ＜ 

기를 더 크게 지각할수록 사람들은 메르스에 대해 걱정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 

꼈고 또한 메르스 관련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주변의 사람들의 규범적 영향력을 더 느끼, 

a) 제시된 숫자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 

***p 양방향 .001 ( )＜ 

그림 경로분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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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함께 메르스 관련 위기의 지각은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 ,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정보 불충분성과도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한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에서 예측한 대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메르스 정보에 , 

대해 더 알길 바랄 것이라는 메르스 관련 정보의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현재 자신이 알, 

고 있는 메르스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β = .21, p .001). ＜ 

또한 두 가지 동기 요인은 정보의 탐색과 체계적 처리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정보의 . ,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β = .21, p 또 현재의 메르스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낄 .001), ＜ 

수록(β = .33, p 사람들은 메르스 관련 지식을 회피하기보다는 탐색하려는 경향 .001), ＜ 

을 보였고 메르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정보의 주관적 규범, (

과 정보의 체계적 처리 β = .25, p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의 체계적 처리  .001; ＜ β = .34, 

p .001). ＜ 

이와 함께 메르스로 인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메르스 관련 정보를 탐색 처리의 동, , 

기 변인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것처럼, (e.g., Yang & Kahlor, 

직접적으로 정보의 탐색 회피와 정보의 체계적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2012), / (β = .24, 

p 이상의 결과는 기존의 위기 정보 탐색 처리 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대체적으로  .001). ＜ 

일치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위기 정보탐색 처리의 효과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탐

색과 처리가 실제로 메르스 관련지식의 획득과 메르스 방지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의 탐색. (β = .19, p 과 체계적 처리 .001) (＜ β = .28, 

p ＜ 는 모두 메르스 방지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메르스 관련 정보의 적.001) . , 

극적 탐색과 체계적 처리는 처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적극적 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메르스 관련 이용 고저 집단 비교 2) SNS ( ) 高低

메르스 위기 중 사용 정도에 따라 위험정보 탐색처리과정과 메르스 방지행동에 어떤 SNS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고찰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 을 실시했다(multiple group analysis) . 

먼저 를 통해 가족 친구 지인들과 메르스 관련 상호작용의 빈도를 점 척도에서 측SNS , , 11

정한 값을 전체 중앙값 을 중심으로 고 이용 집단 저 이용 집단으로 5.67 , SNS ( ) , SNS ( )高 底

나누었다 두 집단의 주요 변인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에 제시( < 1> ). 

메르스 관련 이용의 정도에 따라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의 탐색 처리 그리고 메SNS , , 

르스 지식의 획득과 예방행동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경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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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자유롭게 둔 상태의 모형 그리고 이용 정도에 따라 나눈 두 집단에서의 경로계, SNS 

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상태의 모형에서 각각 카이제곱을 산출하여 그 차가 유의미하지 않, 

으면 두 집단의 경로모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분석결과 제약을 두지 않은 모형, [χ2(14) = 89.19, p 과 제약을 둔 모형.001] [＜ χ2(27) 

= 125.74, p 의 카이제곱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001] [＜ Δχ2(13) = 36.55, p ＜ 

따라서 메르스 관련 이용 정도에 따라 위험정보 탐색과 처리와 메르스 방지행.001]. SNS 

동의 경로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특정 경로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 

간 계수차이 검증 을 실시한 결과 일곱 개 경로에서 통계적(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test)

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했다 이용량에 따른 두 집단 간 경로계수는 그림 에 정. SNS < 3>

리되어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이용이 적은 집단의 경우 메르스 관련 정보. , SNS , 

의 탐색행동이 메르스 방지 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친 반면(β = .28, p .001), ＜ 

이용이 많았던 집단에서는 메르스 관련 정보 탐색 행동이 메르스 방지 행동에 영향력SNS 

을 미치지 못했다(β = .12, n.s. 반면 메르스 정보에 대한 체계적 처리는 양 집단에서 모). , 

두 메르스 방지 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끼쳤다 즉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 , SNS 

던 집단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찾는 행동만으로는 메르스 방지 행동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주어진 메르스 관련 정보의 숙고를 통해서만 메르스 방지 행동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메르스 위험에 대한 인지와 부정적 감정 간의 관계에서 이용량의 조절, SNS 

효과를 찾을 수 있었다 이용이 많고 적은 집단 모두에서 인지된 위험이 부정적 감정. SNS 

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 이용집단(SNS ( ) , 底 β = .55, p .001; ＜ 

고 이용집단SNS ( ) , 高 β = .49, p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우 메 .001), SNS , ＜ 

고이용 집단 평균표준편차SNS ( ) 저이용 집단 평균표준편차SNS ( )

위험인지 22.57(11.05) 19.47(10.89)

부정적 감정 5.56(1.18) 5.12(1.45)

정보의 주관적 규범 5.10(1.26) 4.34(1.51)

정보 불충분성 7.85(1.97) 6.84(2.17)

정보의 탐색 회피, 5.36(1.13) 5.02(1.23)

정보의 처리 5.05(1.08) 4.52(1.23)

메르스 방지 행동 4.93(1.33) 4.17(1.46)

표 고이용 집단 저이용 집단의 주요 변인 평균과 표준편차 1.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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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스 위험에 대한 인지가 걱정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과 상대적으로 약한 정적 관계를 맺, ‘ ’ 

고 있었고 두 집단 간 경로 계수 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이용 등을 , . , SNS 

통해서 메르스에 대해 가족 친지 지인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 을 통해 사, , SNS

람들이 정서적 지지나 위안을 얻어서 같은 정도의 위험 지각을 하더라도 부정적 감정으로 

상대적으로 약하게 연관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용이 적은 집단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메르스 관련 정보 불충분성과 , SNS 

정적인 관계를 가졌으나(β = .29, p 이용이 많은 집단에서는 둘 간의 관계가  .001), SNS ＜ 

유의미하지 않았다(β = .07, n.s. 즉 메르스 관련해 느낀 분노나 걱정의 감정이 를 ). , SNS

많이 이용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메르스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자각으로 이어지

지 않았지만 이용이 적었던 집단의 경우 메르스에 대해 느낀 부정적 감정이 자기 방, SNS , 

어적 동기인 정보 불충분성으로 이어졌다. 

네 번째로 부정적 감정과 정보의 주관적 규범의 경우 이용이 많고 적은 집단 모, , SNS 

두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저 이용집단(SNS ( ) , 底 β = .39, p 고 이용 .001; SNS ( )高＜ 

집단, β = .26, p 두 변인 간 계수는 이용이 많은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 .001), SNS ＜ 

다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위험정보 탐색과 처리의 사회적 동기요인으로 볼 때. , SNS 

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메르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정보에 대한 불충분성이라는 , 

자기 방어적 동기 요인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으나 위 세 번째 조절효과에 관한 설명 참조( ), 

제시된 숫자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로 첫 번째 숫자는 저 이용 집단 두 번째 숫자는 고 이용 집a) , SNS ( ) , SNS ( )低 高
단에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굵게 표시된 선은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로를 표시한 것임b) 

***p .001, **＜ p 양방향 .01 ( )＜ 

그림 메르스 관련 이용 정도에 따른 두 집단의 경로 모형과 분석 결과3.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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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통해 위기 정보 탐색과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이용이 . , SNS 

부정적 감정이 사회적 동기 요인을 자극하는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집단 간 계수 차이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부분은 정보에 대한 

정보의 불충분성과 메르스 정보의 체계적 처리 간 경로였다 이용이 많고 적은 집단 . SNS 

모두에서 정보 불충분성과 체계적 정보처리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저이용집단(SNS , 

β = .41, p 고이용집단 .001; SNS , ＜ β = .32, p 두 변인 간 계수는 이용이  .001), SNS ＜ 

적은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르스 관련 정보가 충분. ,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어진 정보를 숙고하여 처리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를 , SNS

많이 이용한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둘 간의 관계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여섯 번째 정보의 주관적 규범과 정보의 체계적 처리 간에는 이용량에 따른 , SNS 

두 집단 모두에서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나 의 이용량이 많은 집단에서 둘 간의 관, SNS

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저이용집단(SNS , β = .25, p 고이용집단 .001; SNS , ＜ β = .34, 

p .001). ＜ 

마지막으로 부정적 감정에서 정보의 탐색 회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경로 역시/ , 

이용량에 따른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나 저이용집SNS (SNS 

단, β = .11, p 고이용집단 .001; SNS , ＜ β = .18, p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 .001), SNS ＜ 

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이용이 많았던 집단의 경우 공포나 걱정 같은 부정. , SNS , 

적 감정이 직접적으로 정보의 탐색으로 이끄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메르스 관련 이용 정도에 따른 두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 즉 SNS , SNS 

이용량의 조절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 정도에 따른 두 집단 간 경. , SNS 

로계수의 차이는 주로 부정적 감정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세 경로계. 

수에서 모두 이용이 적은 집단에서 부정적 감정의 역할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SNS . 

또한 를 적게 사용한 집단의 경우 메르스 관련 정보의 탐색을 많이 할수록 방지행동을 SNS , 

더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을 많이 사용한 집단은 메르스에 대한 위험을 . , SNS

지각한 것이 부정적 감정을 거쳐 정보의 탐색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를 적게 사용한 집SNS

단에 비해 약하게 나타났고 정보의 탐색이 방지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즉 를 많, . , SNS

이 이용한 집단의 경우 위험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이 메르스 방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 

고 메르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수록 행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용에 따른 , . SNS 

조절효과는 를 많이 이용한 사람의 경우 사회적 동기 요인을 둘러싼 관계가 더 강하게 SNS

나타났으며 정보 불충분성이라는 동기요인을 둘러싼 관계는 약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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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를 많이 이용한 집단의 경우 부정적 감정과 사회적 동기와의 관계 그리고 사. , SNS , , 

회적 동기인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정보의 체계적 처리 간의 관계가 이용량이 적은 집

단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이용이 적은 집단의 경우 정보 불충분성을 둘러싼 . , SNS , 

관계들이 이용량이 많은 집단에 비해 강하게 드러났다 이는 이용이 주로 가족 친구. SNS , , 

지인들과의 관계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자기 방어적 기제보다는 사회적 동기 , 

요인을 통해 정보 탐색과 처리 과정을 강화시킨 탓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니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 , SNS 

단에서는 원래의 연구모형이 자료와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모형에서 제시된 경로계수들, 

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의 경우 모형의 . SNS ,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분석 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메르스 관련 정. 

보탐색과 메르스 방지행동 간 경로 그리고 부정적 감정과 정보 불충분성 간의 경로를 없, 

앴다 이와 함께 자료에 근거해 모형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수정지수. , 

가 제시하는 대로 부정적 감정에서 메르스 방지행동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를 추가

하였다 그림 에서 이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의 최종적으로 수정된 경로. < 4> SNS 

모형과 그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의 경우 부정적 감정이 정보의 탐색을 , SNS , 

거쳐 메르스 방지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미 하지 않았고 부정적 감정이 정보의 탐, 

색 없이 바로 메르스 방지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정보의 체계적인 처리를 통해서만 , 

제시된 숫자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a) 

굵게 표시된 선은 고 이용 집단에 새로 추가된 경로임b) SNS ( ) . 高
***p .001, **＜ p 양방향 .01 ( )＜ 

그림 메르스 관련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룹의 경로 모형과 분석 결과4.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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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방지행동으로 이어졌다 즉 이용이 많았던 사람들은 메르스 관련 정보를 탐색. , SNS 

하려는 노력 없이 두려움이나 걱정의 감정이 메르스 방지 행동을 취하거나 메르스에 관한 

정보를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르스 방지 행동을 취하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행동 패

턴을 동시에 보였다 반면 이용이 적었던 집단의 경우 원래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 , SNS , 

에서 예측했던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메르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 

정보 탐색과 처리와 관련된 매개 변인을 거쳐서 메르스 방지 행동으로 이어졌다. 

결론 및 논의5. 

본 연구는 위험정보 탐색처리 과정을 년 메르스 위기가 일어나는 중에 수집한 자료를 2015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메르스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시기에 모은 일차 자료와 . , 

이후 일차 설문에 응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시 이차 설문을 실시해 위험정보 탐색과 처리

가 메르스 방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위험정보 탐‘ ’ . , 

색처리 모델이 한국의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위기의 지. 

각은 두려움 걱정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켰고 메르스 위기의 지각과 이로 인한 , , , 

부정적 감정은 모두 심리적 사회적 정보 탐색 처리 동기 요인을 자극해 결국 정보의 회피, , 

보다는 탐색 정보에 대한 휴리스틱한 처리보다는 체계적인 처리로 이끌었다 또한 메르스 , .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깊이 숙고해 처리하는 과정은 메르스 방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즉 메르스 정보를 피해버리거나 대충 처리하는 경우에 비해 정보를 적극적으. , , 

로 찾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닐 때 마스크를 쓴다던지 손을 의식, 

적으로 자주 씻는 등 메르스 방지 행동을 더 많이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위험정보 탐색처리 과정의 이해를 몇 가지 측면에서 확장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메르스 위기가 실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료를 모아 위기가 지난 후 . , 

위험정보 탐색 및 처리와 결정 요인을 회고적으로 측정한 연구와는 차별점이 있다 또한 . 

위험정보의 탐색과 처리가 위기 방지 행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도 대부분의 기

존 연구와 구별되는 점이다 특히 메르스 방지 행동의 경우 메르스 관련 정보 탐색과 처리. , 

에 대한 변인을 측정한 후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실시된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측정된 것으

로 메르스 방지 행동을 할 의지를 측정하는 행동 의지가 아니라 실제 메르스 방지 행동을 , 

얼마나 취하는지를 선행 변인과 시간차를 두고 측정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위험정보 탐색

처리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에 대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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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기 상황에서 주요한 매체로 부각되고 있는 , 

이용을 조절변인으로 두고 위험정보 탐색과 처리 그리고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SNS , 

다는 점도 본 연구의 기여 점으로 볼 수 있다 년 메르스 위기 당시의 정부의 위기 커뮤. 2015

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시민들의 이용과 그 위기 커뮤니케이션 상 역할에 SNS 

대해 다양한 추측과 의견이 쏟아졌었다 당시 불확실성이 높고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개. 

인들은 를 통해 메르스에 대한 정보 의견 감정을 나누었고 정부는 의 루머의 확SNS , , , SNS

산 공포의 확대 등 의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SNS . 

본 연구는 과연 메르스 위기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즈음 를 통해 많은 상호, SNS

작용을 한 집단과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었던 집단을 비교해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SNS , 

과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를 많이 이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 SNS

은 집단 간 차이는 주로 부정적 감정을 중심으로 드러났다 만약 정부가 우려한대로 . , SNS 

이용이 불필요한 공포를 확대 생산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면 이용량이 많은 집단에서 , SNS 

부정적 감정을 둘러싼 다양한 경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야 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 

과는 이용량이 많았던 집단이 오히려 메르스 위기 지각이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는 SNS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부정적 감정이 전체 위험정보 탐색과 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 

이용량이 적었던 집단에 비해 약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당시 상 어떤 내SNS . SNS 

용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를 이루었는지는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지만 본 연구의 , 

결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상에서 위기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게 서로 위, SNS 

로하고 달래는 정서적 공감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용량에 따른 조절효과는 사회적 동기 요인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즉 를 통SNS . , SNS

해 가족 친구 지인들과 상대적으로 많은 상호작용을 한 집단의 경우 정보의 탐색처리 과, , 

정에서 사회적 동기 요인인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중심으로 한 관계가 를 통한 상SNS

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집단에 비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의 효과가 사회적 동기 요인을 자극하는 요인의 효과를 강화시키고 사회적 동기요인이 정, 

보의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용이 자신이 . SNS 

메르스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자기 방어기제를 통해 메르스 방지행동을 

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인지하는 주변사람들의 나에 대한 기대로 표현되는 정보의 , 

주관적 규범을 통해서 메르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들고 이어서 메르스 , 

방지 행동을 취하게 만들었다는 결과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불확실성이 높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 

지 못할 시 는 위기 관련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위기 관련 정보의 필요성을 자각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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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대안적인 채널로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향후 전염병 발. 

생 시 정부나 유관기관이 공중의 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을 미루어 짐작SNS

하고 이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방어적 대응보다는 를 통해 확산 전달되는 내용에 정SNS

확한 정보가 실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기 재난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종 전염병이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년 메르스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위험2015

정보 탐색처리 모델을 국내 사례에 적용한 연구이다 그리고 기존의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 

델에 대한 조절효과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과 위기 상황에서 이용과 역할에 대한 관SNS 

심이 모아졌던 점을 고려해 이용을 조절변인으로 두고 위험정보 탐색과 처리 그리고 SNS ,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년 메르스 위기 당시 정부의 우려와는 달. 2015

리 이용이 단순히 공포심과 루머의 확산 도구로만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추론을 가SNS 

능케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를 통해 어떤 내용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지는 . SNS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연구나 상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설문을 통해SNS

서만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트위터와 같은 개방. 

형 와 페이스북과 같은 폐쇄형 은 이용 동기 이용 패턴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SNS SNS , 

고 전체를 뭉뚱그려 이용을 측정했다는 점 그리고 을 통한 소통을 가족 친구 지, SNS , SNS , , 

인들에 한정해 측정한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SNS 

용 변인의 측정은 각 의 특성을 고려하는 좀 더 세분화된 측정과 가족 친구 지인의 범SNS , , 

위를 넘어선 제 자의 영향력까지 고려하는 폭넓은 측정을 해야 할 것이다3 .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을 한국의 위기 상황에 적용한 선행연구 허서현 김영욱( · , 

에 따르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위기의 지각이 부정적 감정2015) , 

과 정적인 관계를 맺으나 책임소재가 분명한 위기의 경우에는 반대로 부적인 관계가 드러, 

나는 등 위기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위험정보 탐색처리에 차이가 생긴다 그렇다면 , . 2015

년 메르스 위기는 어떤 종류의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위기의 자각이 . 

부정적 감정과 강한 정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드러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자연재해의 결

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분명 전염병이라는 위기는 처음엔 분명한 책임소재가 있다고 보. 

기 힘들지만 년 메르스 위기 상황의 경우 정부의 초동대처의 실패로 메르스 위기의 , 2015

책임이 정부와 관련 기관으로 돌려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메르스 . 

위기 중 두 번의 자료 수집을 하였으나 위기의 성격이 시간차를 두고 변해갈 수도 있다는 , 

점 등 위기 자체의 성격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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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변화하는 상황을 따라서 위험정보 탐색처리 과정의 변화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있

어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두 번의 설문을 한 달 가량의 시간차를 두고 실시하였는데. , , 

응답자가 같은 패널 자료이긴 하지만 이차 설문에서 측정된 메르스 방지 행동은 본 연구 , 

모델에 포함된 요소 이외의 변수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제 변인의 존재. 3

가 가능하므로 본 연구는 완전한 인과관계를 테스트했다고 볼 수 없다 위험정보 탐색처, . 

리 모형에 제시된 요소들 이외 메르스 방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점검도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할당표. , 

집을 사용했고 이는 연구 결과에서 함의를 끌어내는 데에 큰 한계로 작용한다 향후 연구, . 

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해 위기의 특성 개인의 다양한 특성 등을 좀 더 종합적으, , 

로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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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on MERS Preventive Behaviors 
and Moderating Roles of SNS Use during 
2015 MERS Outbreak in Korea

Mihye Se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s’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using the case of 2015 MERS outbreak in Korea. Analyses of two-wave 

online panel data demonstrated that perceived risk, negative affect, subjective norm, 

and information insufficiency predicted the risk information seeking/avoiding as well as 

information processing mode, which validates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RISP) model. More importantly, this study found new evidence that 

information seeking and systematic processing promoted MERS preventive behaviors. 

In addition, active SNS use moderated the link between perceived risk and negative 

affects about MERS crisi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ormative pressure 

and to seek the risk related information. 

K E Y W O R D S  Risk Communication,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Risk Preventive Behavior, SNS Use, 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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